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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토비아스와 천사 (삼위일체 중 확대)
(Tobias and the Angel from Holy Trinity c.1491-1493)

산드로 보티첼리 (Sandro Botticelli 1445 - 1510)

(목판에 템페라 215 cm x 192 cm 런던 코톨드 갤러리)

한 소년이 홀로 길을 떠난다. 눈이 안보이는 아버

지가 먼 곳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심

부름을 시켰기 때문이다. 소년을 떠나 보내는 아버

지의 염려를 알고 라파엘 천사가 나타나 동행한다. 

소년은 강가에서 큰 물고기에게 잡아 먹힐 뻔하나 

천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물고기도 잡는다. 

천사는 물고기의 간과 심장, 쓸개가 요긴하게 사용

될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소년에게 말한다. 천사와 

긴 여행을 한 끝에 토비아스 소년은 돈도 받고, 아

내도 얻고,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 약으로 아버지 눈

도 고친다. 

  

이 한 편의 동화같은 이야기는 천주교와 유대교 외

경에 나오는 토비아스와 천사의 여정이다. 15세기 

이탈리아, 특히 피렌체에 널리 퍼진 단골 그림 소재

였다. 그림 속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소년과 걸어가

는 라파엘 천사는 나그네의 보호자이며 병자를 치

유해 주는 천사로 숭상 받았다. 먼 길을 홀로 떠나

는 소년의 모험이 그림의 주제로 보이나, 사실 그 당

시에 이 그림은 라파엘 천사에 대한 헌정의 그림이

었다고 한다. 

르네상스 시대 화가들과 그 후의 유명한 화가들이 

같은 주제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. 또한, 많은 가정

에서 아들이 여행을 떠날 때, 혹은 무사히 여행을 마

치고 돌아 왔을 때‘토비아스와 천사’의 그림을 의

뢰하곤 했다고 한다. 그림 앞에서 부모들은 수호천

사가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빌면서 자식의 안녕을 

기원했다.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수백 년 

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. 

이 그림은 런던 코톨드 갤러리에 있다.‘삼위일체’

라는 커다란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자세히 보

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다. 그림 밑에 서서 이 작은 

디테일을 발견했을 때 거의 전율에 가까운 기쁨을 

느꼈다. 세밀화처럼 그린 디테일이 눈부시게 아름다

웠다. 

왜 보티첼리는 삼위일체 그림 속에 라파엘 천사와 

토비아스를 그려 넣었을까? 답은 이 그림을 주문한 

단체의 정체에 있다.‘아르테 데이 메디치 에 델리 스

페찌알리 (Arte dei Medici e degli Speziali’. 피렌체 

의사와 약사들의 길드였고 라파엘은 그 길드의 수

호 성인이었다고 한다. 보티첼리는 나그네와 병자의 

수호자인 라파엘 천사를 그려 넣어 길드의 정체성

을 표현했다. 그림의 본 주제 삼위일체 이미지를 압

도하며 시선을 빨아들이는 보석같은 디테일이었다. 

《김동백》  


